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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연계 정책방안 마련해야

농촌주민의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 필요

농촌생활돌봄 서비스, 공동체조직과 청년활동인력 담당 제안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○ 상대적으로 사회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의 원

주민과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생활돌봄에 청년 

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
○ 전북연구원은 14일 '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'

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돌봄 서비스를 

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○ 농촌주민은 생활상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

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완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 일자리를 

통해 농촌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가자는 것이다.

○ 또 기존 공적부조*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지 

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‘농촌사회’가 적극 개입해 농촌

주민의 ‘생활돌봄**’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

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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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적부조 :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욕구 해결을 위해 소득보장, 의료보호,

교육, 주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원 제도

** 생활돌봄 : 장보기, 말벗, 이동지원, 세탁, 주택관리, 가전제품 이용 등 

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

없는 사회서비스

○ 전북연구원은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

농촌지역 ‘생활돌봄’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

귀농 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했다.

○ 첫째, 생활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*이

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(귀농

귀촌) 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.

* 사회적경제 조직 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활동 조직으로 사회적기업,

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을 꼽을 수 있음

○ 둘째,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조직*이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을

담당하는 (귀농 귀촌)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사업 활동을 

지원하는 방식이다.

- 주민공동체 조직 : 주민자치회, 마을회, 농업인단체, 시민사회단체, 농업인

학습조직 등을 꼽을 수 있음

○ 셋째,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인 읍 면의 행정조직(주민자치센터)에 

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담당인력으로 (귀농 귀촌) 청년을

고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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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개념>

○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“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

온 마을이 필요하듯 ‘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한다’는 

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

자원을 활동주체로 하는 역할찾기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
